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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병 보호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Tip

“두근두근 심장병 토크콘서트”와 
“원주 누리 박종인 원장님 인터뷰”

소동물 심장질환과 관련한 

영양학 이야기

2021 반려견의 건강에 관한 

보호자의 인식도 조사 결과



이번 호는 ‘2021 하트체크 캠페인’와 함께 발간이 됩니다. 하트체크 캠페인이 수의사와 보호자에게 심장병의 

인지도를 높이는 캠페인인 만큼 이번 호를 크게 관통하는 주제는 ‘수의사와 보호자의 심장병에 관한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진단과 치료가 제일 중요하지만, 커뮤니케이션도 보호자의 치료에 관한 만족도를 

결정짓는 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호는 진단과 치료 외에 보호자들의 관심이 높은 영양관리를 

학술 주제로 담고, 주로 심장병에 관한 보호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보호자 대상의 리서치 결과인 ‘2021 반려견의 건강에 관한 보호자의 인식도 

조사 결과’, 보호자 대상 웨비나 결과 그리고 웨비나를 같이 진행하신 원주 누리 종합동물병원의 박종인 

원장님의 ‘심장병 보호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Tip’ 이 관련한 주제들인데 독자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급하게 요청드렸는데, 바이블 표지 사진 사용을 허락해 주신 ‘두근두근 심장병 라이브 토크 (보호자 

대상 웨비나)’ 팀인 김성수 원장님, 박종인 원장님, 설채현 원장님, 조우재 박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특히 

조우재 박사님과 박종인 원장님께는 탁월한 강의와 함께 좋은 글까지 함께 기고를 해 주셔서 정말 큰 

감사를 드립니다. 

곧 2021년이 다 지나가네요. 독자분들께서도 원하시는 일 많이 이루셨길 바라며 한국수의심장협외와 

함께하는 반려견 공익성 심장건강 캠페인 ‘2021 하트체크 캠페인’에도 많은 관심과 애정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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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FEDIAF DOG recommended nutrient (Unnit per 100g DM)Figure 1

Nutrient UNIT

Minimum Recommended Maximum

Adult - based on MER of Early Growth
(< 14 weeks) &
Reproduction

Late Growth
(≥ 14 weeks)

(L) = EU legal limit

95 kcal/kg0.75 110 kcal/kg0.75 (N) = nutritional

Minerals

Calcium* g 0.58 0.50 1.00 0.80a

1.00b

Adult: 2.50 (N)

Early growth: 1.60 (N)

Late growth: 1.80 (N)

Phosphorus g 0.46 0.40 0.90 0.70 Adult: 1.60 (N)

Ca / P ratio 1 / 1

Adult: 2/1 (N)

Early growth & reprod: 1.6/1 (N)

Late growth: 1.8/1a (N) or
1.6/1b (N)

Potassium g 0.58 0.50 0.44 0.44 -

Sodium* g 0.12 0.10 0.22 0.22 C

Chloride g 0.17 0.15 0.33 0.33 C

Magnesium g 0.08 0.07 0.04 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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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동물 심장질환과 관련한 

영양학 이야기

심장질환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먹거리’ 

일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심장질환에 저염식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로

논란이 되기도 했고 보호자들이 영양학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트륨의 함량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고문에는 심장질환과 관련된 영양학적 

해법인 처방식의 원리와 나트륨 함량에 대해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트륨은 사료 포장지의 영양 성분표에 나오지는 않지만 먹거리를 제조할 때 

반드시 신경 써야 할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나트륨은 필요에 따라 최소한의 함

량을 가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함량을 늘이기도 합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개와 고양이에게 필요한 나트륨의 함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AAFCO와 FEDIAF는 개와 고양이에서 필요한 최소 나트륨의 함량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나트륨의 최소 요구량은 성견 시 DM 기준으로 

 0.1% 이상이며 자견과 임신견의 경우는 0.22% 이상입니다. (아래 표 1, 표 2참조) 일반적인 성견 기준으로 0.1% 이상으로 기억하면 좋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상업용 사료의 나트륨 함량은 브랜드별로 차이는 있지만 0.2%~0.7% 정도이며, 음수량을 올리고자 만든 결석용 처방식의 경우 

 1.1%~1.3% 정도입니다. 처방식에서만 보자면 심장질환 처방식과 결석질환용 처방식의 나트륨 함량은 약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석 

질환 처방식을 줄 때 심장질환과 신장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주지 않게끔 권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보호자들이 사료가 

짜지 않냐고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해당사항에 포함되는지를 확인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의영양연구소 조우재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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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FEDIAF DOG recommended nutrient (unit per 100kcal)Figure 2

Nutrient UNIT

Minimum Recommended Maximum

Adult - based on MER of Early Growth
(< 14 weeks) &
Reproduction

Late Growth
(≥ 14 weeks)

(L) = EU legal limit
(given only on DM basis, see table lll-3)

95 kcal/kg0.75 110 kcal/kg0.75 (N) = nutritional

Calcium* g 1.45 1.25 2.50 2.00a

2.50b

Adult: 6.25 (N)

Early growth: 4.00 (N)

Late growth: 4.50 (N)

Phosphorus g 1.16 1.00 2.25 1.75 Adult: 4.00 (N)

Ca / P ratio 1 / 1

Adult: 2/1 (N)

Early growth & reprod: 1.6/1 (N)

Late growth: 1.8/1a (N) or
1.6/1b (N)

Potassium g 1.45 1.25 1.10 1.10 -

Sodium* g 0.29 0.25 0.55 0.55 C

Chloride g 0.43 0.38 0.83 0.83 C

Magnesium g 0.20 0.18 0.10 0.10 -

DM기준과 As Fed기준은 무엇인가요? 

사료의 영양소 함량을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단백질이 몇%야?, 지방이 몇%야? 라고 물으면 사료 포장지 뒷면에 있는 단백질을 보고 답을 

하게 됩니다. 사료 포장지에 명시된 단백질은 As Fed (수분 포함)입니다. 그러나 영양학적으로 함량을 비교할 때는 수분을 빼고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건물기준을 사용합니다. 이것이 바로 DM 기준(Dry matter, 건물)입니다. DM은 말 그대로 수분이 없을 때 영양소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DM 기준을 구하는 공식은 간단합니다.

보는 바와 같이 DM기준으로 바꾸면 30% 단백질의 건사료보다 7% 단백질의 습식사료가 건물기준으로 단백질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습식사료가 단백질이 한자리 숫자이지만 건물기준으로 바꾸면 약 3.5~4배정도 많아지게 됩니다. 모든 처방식에서 영양소 함량을 

이야기 할 때 사용하는 기준은 바로 DM 기준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나트륨 함량의 경우도 DM 기준으로 성견시 0.1% 이상인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면 습식사료인데 수분이 80%이고 나트륨 함량이 0.6%인 경우라면 DM기준으로는 3.0%가 되어서 심장질환에는 맞지 않는 

고염식이 될 것입니다. 심잘질환에서 나트륨제한을 이야기할 때는 DM기준으로도 봐야 하지만 총 섭취한 나트륨의 함량을 봐야 하기 때문에 

100 kcal당 (혹은 1,000 kcal당) 나트륨의 함량을 보기도 합니다. 

DM은 100g당 확인한다면 100kcal당은 총급여한 양에 대한 함량을 알 수 있어 좀더 미세하게 확인하기에 좋습니다.

(표2 100kcal당 나트륨 섭취량)

DM 기준 = 영양소 함량 / (100 – 수분)

예를 들면 단백질이 30%이고 수분이 10%인 건사료와 단백질이 7%이고 수분이 80%인 습식사료에서 

각각 DM기준으로 단백질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습식사료 = 7 / (100-80) = 35%건사료 = 30 / (100-10)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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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표에서 저염식이 0.04g/100kcal로 표기되었다면 체중 5kg 성견의 DER=440kcal로 가정할 때 하루에 섭취하는 총 나트륨 수치는 0.176g 이 

됩니다. ACVIM에서의 논문에는 NTHA 기준 ClassⅡ 대상 (ACVIM Stage B2) 실험에서 0.04/100kcal 나트륨 함량인 경우 0.07/100kcal인 

경우보다 심장의 크기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심장질환 처방식의 나트륨 함량은 DM 기준으로 0.1%/

kg 이고 칼로리 기준으로는 0.4/1000kcal 보다 아래로 맞춰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증상 심장질환의 경우처럼 초기의 심장질환에서는 따로 

저염식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초기의 심장질환에서 나트륨 함량이 낮은 음식을 섭취했을 경우 오히려 알도스테론 수치가 증가하며 초기 단

계에서 심장 지표들의 개선과 나트륨 함량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연구결과 밝혀졌습니다. ACVN (American College of Veterinary 

Nutrition)의 저자들은 Stage A에서 1g/1000kcal 이하를 권고합니다.

심장처방식은 나트륨 함량 제한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심장 처방식은 나트륨 함량 제한 이외에도 심장질환을 위해 보조적인 수단으로여러 영양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미노산을 

활용하는데요. 아르기닌(arginine)과 타우린(taurine) 그리고 카르니틴(L-carnitine)입니다.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은 사료 포뮬라를 할 때 

라이신(Lysine)과의 비율을 따지는요소이기도 합니다. 심장질환에서는 아르기닌이 흡수되었을 때 체내에서 NO(Nitric Oxide)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있으며 NO는 혈류량을 증가시켜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타우린은 심장이 뛰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며 카르니틴 역시 

세포내에서 지방산을 끌어들여 에너지를 만드는 촉매역활을 합니다. 대부분 심장질환 보조제에 약방의 감포처럼 들어가는 것이 타우린과 

카르니틴과 같은 아미노산입니다. 카르니틴의 경우 지방산을 연소시키기 때문에 예전에는 비만 쪽으로도 많이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모든 

내과질환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항산화제(Antioxidant)의 함량을 일반식이보다 올려놓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제로는 비타민C, 비타민E, 타우린, 

루테인 등이고 요즘에는 클라보노이드, 제아탄틴, 라이코펜, 안토시아닌 등의 강력한 항산화제가 포함된 보조제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심장질환과 비만이 동시에 있을 때 살을 빼는 것이 유리할까요? 

비만을 예방하고 케어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기대수명치를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심장질환에서는 각 단계에 따라서 목표 BCS를 제시합니다. 

건강한 개체와 무증상 환자의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목표 BCS를 4~5/9로 맞추고 CHF에서는 목표 BCS를 약간 상향하여 6~7/9로 

맞춤니다. 다만 비만 자체가 악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BCS 8/9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심장질환이 있을 때 심각하게 생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별도의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상 짧게 심장질환과 관련된 영양소 함량과 나트륨 함량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보호자들과 소통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Reference: 1. 2020 FEDIAF Dog & Cat nutrition guideline 2. Clinical, Echocardiographic, and Neurohormonal effect of a Sodium-Restricted Diet in
Dogs with Heart Failure 2008, ACVIM 3. Effect of Dietary Modification in Dogs with Early Chronic Valvular Disease 2008, ACVIM 4. Veterinary Internal 
Medicine 2016

Table1. Comparison of selected nutrients in low sodium and moderate sodium diets.

Low Sodium
(g / 100kcal)

Moderate Sodium
(g / 100kcal)

Protein 3.88 4.85
Fat 7.65 7.75
Sodium 0.04 0.07
Chloride 0.05 0.08
Potassium 0.22 0.27
Magnesium 0.01 0.01
Calcium 0.27 0.27
Phosphorus 0.15 0.15
Energy (kcal/100g) 182.9 155.0

심장질환에서 저염식 나트륨 섭취 100kcal당Figure 3



2021 반려견의 건강에 관한 

보호자의 인식도 조사 결과 

베링거 인겔하임에서는 2021년 하트체크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반려견의 건강(특히 심장) 및 동물병원에 관한 보호자의 전반적인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모바일 전문 리서치 업체인 ‘오픈 서베이’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반려견 보호자들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건강과 

관련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지, 어떠한 건강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심장 건강에 관해서는 어떠한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 등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본 조사는 전국 반려견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반려견의 전반적인 건강(특히 심장) 및 동물병원에 

관한 전반적인 인식도를 파악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조사 목적

조사 방법 모바일 리서치 (오픈 서베이 패널 중,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응답자를 선정하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오베이로 응답을 수집)

조사 지역 전국

조사 대상 스크리닝 설문 조사를 통해 실제 반려견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20~59세의 성인 남녀

응답 표본 수 1,000

조사 기간 2021년 9월 7일

표본 오차 ±3.10% p (95% 신뢰수준) ±2.03% p (80% 신뢰수준) 

조사 설계

항목 항목 세부 질문 리서치 결과

반려견

건강 정보 탐색 

행태 파악

대부분의 반려견 보호자들이 반려견의 건강에 관해 고민을 

하고 있으며, 관절, 치아 및 피부 등에 관해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건강 정보를 동물병원에서 

가장 많이 얻고 있으며,  포털 검색 및 유튜브에서도 함께 

건강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장 건강에 관한 관심도

: 20.8%

반려견 양육에 관해 

걱정되는 부분과 

건강 관심 분야

반려견 보호자 중 압도적으로 75.7%가 반려견의 건강에 관해 

가장 고민이 된다고 대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산책(53.3%), 

교육 및 훈련(44.5%)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 분야 중 

에서는 관절(50.3%)에 가장 관심이 높았고, 치아 및 피부가 

43%, 심장에 관한 관심도는 20.8%로 나타났습니다. 

양육 시 ‘건강 정보’ 

습득 채널

건강 정보를 동물병원(60.2%)에서 가장 많이 얻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는 포털 검색(56.3%) 및 유튜브 채널 

시청(51.5%)이 있었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채널도 동물병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물 병원 내 보호자의 

‘건강 정보’ 습득 채널

응답자의 대부분(96.8%)이 수의사에게 건강 문제를 물어보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수의 테크니션(37.8%)이었습니다. 

판촉물(20.1%),브로셔/리플렛(15.3%),포스터(14.2%)도 

있었습니다.

조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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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항목 세부 질문 리서치 결과

반려견 병원 

이용 행태

반려견 보호자들은 평균 동물병원을 분기에 1~2회 정도 

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원 이유는 피부 질병이 비중이 

높았습니다. 절반 이상의 보호자들이 정기 검진을 하는 것 

으로 대답했으며, 대부분 청진을 포함한 신체검사입니다.

심장 질병으로 내원

: 16.4%

최근 1년 내 동물병원 

방문 빈도 및 목적

1년에 동물병원을 방문한 횟수는 분기당 4회 이상 6회 미만 

(29.3%)으로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6회 이상 12회 미만, 

1회 이상 3회 미만으로 답한 사람이 25.4%로 동일했습니다.

치료 시 병명

질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피부 질병이 압도적 

으로 높았으며(56.2%), 그다음으로는 소화기 질병(39.1%), 

눈 질병(33.2%), 관절 질병(29.9%)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장 질병으로 내원한 보호자는 16.4%를 차지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 유무, 

종류 확인

65.5%의 반려견 보호자가 정기 검진을 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1년에 1회 하는 비율이 그중의 반(32.4%) 정도 되는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기 검진의 항목은 76.8%의 보호자가 

청진을 포함한 신체검사라고 대답했으며, 혈액 검사(47.2%), 

치아 검진(42.1%)도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견 심장병

관련 인식

대다수의 보호자가 심장병과 무증상 심장병에 관해서 구체 

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가 검진으로 심장병을 진단받기보다는 증상을 보인 

이후, 진단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증상 심장병에 관해 잘 모름

: 95%

반려견 심장병 인지도 

및 심장병 유무

90%의 보호자가 심장병이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대부분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3.1%)

심장병 인지 경로

응답자의 10.2%의 응답자가 자신의 반려견이 심장병을 앓고 

있거나 앓고 있었던 경험이 있다고 대답하였으며, 42.2%의 

응답자가 반려견이 증상을 보인 후, 병원에 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증상 심장병 인지도
무증상 심장병에 관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71.1%)가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 캠페인 

반려견 무증상 

심장병 관련 

정보를 본 후

많은 보호자들이 무증상 심장병 콘텐츠에 많은 공감을 느낀 것 

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의 보호자들은 콘텐츠 노출 이후 

정기검진을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콘텐츠 노출 후 정기 검진 의향

: 69%

관련 정보 중 가장

 공감이 되었던 정보

무증상 심장병 관련 콘텐츠 중에서는 증상이 없어도 심장병일 

수 있다는 것이라는 내용에 가장 공감이 되었다고 대답 

하였으며(69.3%), 그 다음으로는 조기 발견 시 심부전 발생 

시기를 60% 지연시킬 수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1.9%)

향후 정기검진 의향
69%의 응답자들이 캠페인 콘텐츠를 보고 정기검진의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향후 정기검진 의향 

없다면 그 이유

캠페인 콘텐츠를 본 후, 정기 검진의 의향이 없다고 답한 31%의 

응답자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비용이 부담된다고 답했습니다. 

(53.9%)

결론

반려견 보호자들의 심장병에 관한 기본적인 인지도가 낮은 상태이며, 과반수가 B2단계보다는 CHF 단계에서 진단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의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B2 단계에서의 컴플라이언스 율이 낮은 원인은 심장병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며, 이를 

위해 심장병과 정기검진에 관한 보호자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베링거 인겔하임의 베트메딘은 보호자들이 ‘무증상 심장병’에 흥미를 느끼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적지않은 보호자가 검진에 금전적인 

부담을 느끼는 점에 착안하여  ‘정기검진(청진)’을 ‘무증상 심장병’에 효과적으로 결합한 컨텐츠 및 리플렛 등을 생산하여 보호자들이 

정보를 많이 얻는 동물병원 외 SNS, 유튜브 채널 등 효율적인 media에서의 공익캠페인인 “하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도 “하트체크 캠페인”에서 제공한 ‘하트박스’로 보호자와 ‘하트체크’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신뢰가 가는 채널 없음

TV/라디오

인터넷(포털) 검색

카페 / 커뮤니티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가족 / 친구 / 지인

펫 전용 앱 / 웹사이트

동물병원

기타 (직접 입력)

0 15 30 45 60

2.1 % (21)

22.5 % (222)

16.4 % (162)

57.0 % (563)

0.8 % (8)

9.1 % (90)

36.3 % (359)

12.3 % (122)

17.4 % (172)

5.2 % (51)

35.3 % (349)

1.3 % (13)

Q3. 반려견 건강 관련 정보 습득 시 신뢰가 가는 채널은 무엇인지 신뢰가 가는 순서대로 최대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객관식 순위  I  총 응답 수 988 건

조사 요약

Q1. 현재 강아지를 키우시면서 고민되시거나 걱정되시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고민되는 부분 없음

배변 환경 셋팅 및 배변 처리하기

청결 및 털 관리하기

목욕시키기 / 목욕 후 털 말리기

사료 / 간식 챙겨주기

교육 및 훈련시키기

건강 관리하기 (질병 유무 파악 등)

반려견 산책 및 외부활동 (외출)

기타 (직접 입력)

0 25 50 75 100

2.5 % (25)

1.5 % (15)

30.9 % (309)

38.9 % (389)

32.9 % (329)

28.7 % (287)

44.5 % (445)

53.3 % (533)

75.7 % (757)

객관식 순위  I  총 응답 수 1,000 건

관심이 있는 건강 분야가 없음

치아 관련 분야

피부 관련 분야

관절 관련 분야

심장 관련 분야

소화기 관련 분야

호흡기 관련 분야

생식기 / 비뇨기 관련 분야

눈 관련 분야

사고 / 상해 치료 관련 분야

기타 (직접 입력)

0 15 30 45 60

1.7 % (17)

32.4 % (324)

13.3 % (133)

1.2 % (12)

43.2 % (432)

43.2 % (432)

50.8 % (508)

20.8 % (208)

20.8 % (208)

13.9 % (139)

15.7 % (157)

Q2. 현재 강아지의 건강 중 관심이 있으신 분야는 무엇입니까? 관심있으신 순서대로 최대 3가지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객관식 순위  I  총 응답 수 1,00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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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귀하께서 평소에 강아지와 동물병원에 방문하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객관식 중복  I  총 응답 수 1,000 건

건강 이상이 생겨 치료차

예방 접종을 위해서

정기 건강 검진을 위해서

사료 구입, 관련 용품, 간식 등의 구입을 위해

목욕 / 미용을 시키기 위해

기타 (직접 입력)

0 20 40 60 80

54.9 % (549)

29.3 % (293)

20.6 % (206)

0.4 % (4)

70.7 % (707)

67.1 % (671)

Q5.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 치료를 위해서 방문하셨습니까?

치아 질병

피부 질병

관절 질병 (절룩거림 등)

심장 질병

생식기/ 비뇨기과 질병

소화기 질병 (장염, 토함 등)

눈 질병

사고 / 상해 치료

호흡기 질병

기타 (직접 입력)

0 15 30 45 60

19.0 % (52)

14.2 % (39)

10.2 % (28)

56.2 % (154)

29.9 % (82)

16.4 % (45)

16.1 % (44)

39.1 % (107)

7.3 % (20)

33.2 % (91)

객관식 중복  I  총 응답 수 274 건

Q6. 반려견 건강 검진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신다면,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반려견 건강검진을 하지 않음

1년에 2회 이상

1년에 1회

2~3년에 1회

4~5년에 1회

6년 이상에 1회

정기적으로 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한다

0 10 20 30 40

7.3 % (73)

17.0 % (170)

32.4 % (324)

13.1 % (131)

2.2 % (22)

0.8 % (8)

27.2 % (272)

객관식 단일  I  총 응답 수 1,000 건



Q8. 반려견의 심장병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과 치료가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과 치료가 되는지는 
모르나 강아지에게 심장병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아지의 심장병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합니다

0 20 40 60 80

63.1 % (631)

26.1 % (261)

객관식 단일  I  총 응답 수 1,000 건

10.8 % (108)

Q9. 귀하께서 현재 기르고 계시는 반려견이 심장병을 앓고 있거나, 앓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네

아니요

0 25 50 75 100

10.2 % (102)

89.8 % (898)

객관식 단일  I  총 응답 수 1,000 건

Q10. 반려견의 심장병은 최초에 어떻게 확인하게 되셨나요?

반려견이 이상 증상을 보여 병원에 찾아가서 
진단을 받게 됨

다른 질병의 치료 과정 중에  
검사를 하게 되어 알게됨

일반 정기 검진 과정 중에 알게됨

1미리 심장병의 위험성에 관해 인지하고 있어, 
계속 심장 검진을 하고 있는 중에 알게됨

기타

0.0 12.5 25.0 37.5 50.0

25.5 % (26)

17.6 % (18)

0.0 % (0)

14.7 % (15)

객관식 단일  I  총 응답 수 102 건

42.2 % (43)

Q7. 정기적으로 받으시는 반려견 건강 검진은 무엇입니까?

기본 신체 검사 (청진 포함)

혈액 검사

항체 검사

분변 검사

소변 검사

흉/복부 방사선 검사

복부 초음파

심전도 검사

치아 검진

기타 (직접 입력)

0 25 50 75 100

15.4 % (101)

47.2 % (309)

17.4 % (114)

24.4 % (160)

15.0 % (98)

0.9 % (6)

20.5 % (134)

19.5 % (128)

객관식 중복  I  총 응답 수 655 건

76.8 % (503)

42.1 % (276)



Q11. 귀하께서는 반려견의 ‘무증상 심장병’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과 치료가  
되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과 치료가 되는지는 
모르나 강아지에게 무증상 심장병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강아지의 무증상 심장병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합니다

0 20 40 60 80

24.1 % (241)

71.1 % (711)

4.8 %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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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2. ‘무증상 심장병’과 관련한 제시된 정보 중, 공감이 되거나 와닿았던 정보를 최대 2개까지 선택해주세요.

공감이 되거나 와닿았던 정보 없음

증상이 없어도 심장병일 수 있다는 것  
(무증상 심장병)

조기 발견 시 심부전 발생 시기를  
60% 지연시킬 수 있다는 점

반려견의 나이가 많을수록  
심장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

기타 (직접 입력)

0 20 40 60 80

5.1 % (51)

69.3 % (693)

49.2% (492)

0.1 % (1)

51.9 % (519)

Q13. 귀하께서는 향후에 반려견 심장 관련 정기검진을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정기검진 의향 없음

보통이다

정기검진 의향 있음

0.0 12.5 25.0 37.5 50.0

2.6 % (26)

27.5 % (275)

0.9 % (9)

25.4 % (254)

43.6 % (436)

Q14. 귀하께서는 향후 반려견 심장과 관련하여 정기검진을 받을 의향이 없거나 보통이라고 응답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직 반려견 나이가 어려서

위험성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비용이 부담되어서

시간이 부족해서

검진에 관해서 병원을 신뢰하지 않아서

기타(직접 입력)

0 15 30 45 60

31.6 % (98)

38.7 % (120)

53.9 % (167)

14.5 % (45)

8.7 % (27)

2.9 % (9)

객관식 단일  I  총 응답 수 1,000 건

객관식 중복  I  총 응답 수 310 건

평가형 5점  I  총 응답 수 1,000 건

객관식 중복  I  총 응답 수 1,000 건



두근두근 심장병 토크콘서트

심장병 보호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Tip

그 외의 질문

Q. Q.

Q. Q.

심장 응급상황일 때의 처치 방법

호흡수 체크 방법

심장병 외과수술

심장병 말기 관리 법

11월 11일 심장의 날에 한국수의심장협회, 한국고양이수의사회 주관, 베링거인겔하임의 베트메딘, 벨릭서, 하이큐, 네오딘 후원으로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위한 웨비나인 ‘두근두근 TALK 콘서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유튜브 ‘설채현의 독설TV’를 통해 생방송된 토크콘서트는 사전 신청자 

1,000명을 넘기고 최대 동시 접속자 532명, 누적 시청자가 700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설채현 수의사가 진행을 맡은 이날 방송에서 수의심장협회 이사인 박종인 수의사가 심장병에 관한 기초 설명을, 김성수 VIP동물의료센터 

심장센터 원장은 무증상 심장병에 관한 개념과 건강 검진의 중요성을 한국수의영양학회 이사인 조우재 수의사는 심장병 환자의 영양학적 관리에 

관해 강의를 10-15분간 진행했습니다. 잠깐의 휴식 후에는 행사 전에 받은 사전 질문들을 정리하고, 라이브로 궁금한 질문들을 받았습니다. 평소에 

궁금한 내용들이 많았던 보호자들은 사전 질문만 해도 670여개였고, 채팅창을 읽기 힘들 정도로 많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질문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공통 질문 

Q. Q.

Q. Q.

Q. Q.

Q.

심장병 원인, 증상 및 예후

심장병 호발 견종 / 묘종 / 나이

심장 검진이 중요한 이유, 검진 방법

심장에 좋은 영양제 Q.

심장병 예방 방법 (식이 관리, 생활 습관 포함)

심장병에 걸렸을 경우 관리 방법

심장약 부작용 / 복용방법

합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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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비나 1시간, 라이브 1시간 30분 총 2시간 30분 넘는 시간 동안 시청지만 400명 후반을 유지했고, 보호자들의 열기가 뜨거웠으며 “웨비나가 

진행되는 내내 울면서 봤어요”, “최고로 도움이 되었던 강의”였다며 보호자분들께서 공식 인스타그램에 좋은 댓글들을 많이 남겨 주셨습니다.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의 심장병에 관한 어떠한 종류의 궁금한 점이 있었는지 알게 되었었던 좋은 기회였으며, 여전히 보호자 눈높이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행사가 심장병에 관한 인지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마지막으로 이 행사에 

참석하여 강의를 진행했던 박종인 원장님께 의뢰한 ‘심장병 보호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Tip’으로 이 글을 마무리합니다.

두근두근 하트체크 캠페인 3분 공익광고



원주 누리 박종인 원장님 인터뷰

심장병 보호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Tip

박종인 수의사 

원주 누리 종합 동물병원

수의학박사

한국수의심장협회 상임이사

안녕하세요. 원주 누리 종합 동물병원 박종인 수의사입니다.

이번 두근두근 하트 체크 캠페인을 통해 진료실에서 보호자분들이 물어보지 못한 진짜 궁금한 점이 무엇이며 또, 심장병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보호자분들에게는 심장 조기검진의 필요성과 무증상 심장병에 대해 알려드릴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전 질문과 라이브 방송 중 보호자분들이 질문해 주시는 내용이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약의 부작용은 어떤지?”를 궁금해하는 비중보다 심장병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궁금해한다는 것이 신선했고 그만큼 반려동물도 심장병이 있다는 것이 많이 알려진 듯하여 보람도 느꼈습니다. 

심장질환을 진료하다 보면 보호자님들께서 “심장약을 먹이면 신장이 망가진다던데요” “심장약 먹이면 평생 먹어야 되고 그러면 아이가 더 

힘들어해서 심장약을 안 먹이거나 최대한 늦게 먹이라던데요”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보호자님들은 어디서 누군가에게 

들은 말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낸 말이거나 아니면 인터넷 어딘가 떠돌아다니는 근거 없는 말을 보고 진료 보기 싫어서 하는 말이라고 결론지어 

버렸고 ‘치료에 의지가 없거나 비용 문제로 자신을 위안하기 위한 말을 한다’라고 단정 지어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장병 반려동물 

보호자님을 만나면 “이분 경제적으로 어려우셔서 검진 못하시겠네”, “이 아버님 표정이 강아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보이시는데 괜히 심장병 

얘기하면 시간만 길어지겠는걸”이라는 잘못된 생각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박종인 수의사 

원주 누리 종합 동물병원

수의학박사

한국수의심장협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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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심장 진료 케이스가 늘어나며 심장병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다양한 보호자님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픈 반려동물을 위해 직장을 사직하신 

보호자, 심장병 치료를 반대하는 남편을 이해 시키고 다독거려 심장약을 매달 타가시는 어머님, 반려견의 기침을 줄이기 위해 십수 년 집안에서 

피우던 담배를 밖에서만 피우시고 들어오시는 가부장적인 아버지, 매달 얼마 안 되는 연금으로 같이 늙어가는 반려동물의 약을 타가시는 노부부, 

자신이 입고 먹을 돈이 정말 없는 취약계층 보호자, 진정으로 가족 같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걱정하다 보니 인터넷에 쓰여있는 출처도 모르는 글을 

보고 정말 심장약 먹으면 신장이 나빠진다고 믿고 걱정하는 보호자.......

하루는 심장 진료를 마치고 진료실을 나가는 보호자가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장님 우리 아이 때문에 4년을 휴가도 한번 못 가고 가족모임 한번 못 갔는데.... 그래도 난 아이와 함께 있는게 더 좋아요. 원장님 우리 아이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의사라고 보호자 앞에서 자만했던 저의 모습들이 생각나며 보호자에 대해 앞서 오해하고 지레짐작으로 결론지었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과 함께 “동물 병원에 오는 보호자들은 정말 반려동물을 사랑하고 

어떻게든, 어떤 모습으로든 가족을 치료해 주고 싶어 오는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 저는 보호자님을 대하는 말투와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비용이 문제인 보호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심장병에 

대해 오해하지 않도록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제 경우에는 진료실에 들어오시면 반려동물이 어디가 불편한가요?라는 

질문과 함께 보호자님이 무엇 때문에 동물 병원에 오셨을까? 생각하고 단순히 확인만을 위해 오신 것 인지, 아니면 치료를 원하셔서 오신 것 인지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심장병은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라 사람이 혈압을 관리하듯 앞으로 평생을 관리해야 하는 병임을 설명드리고 예상되는 

비용도 정확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설명을 드려 치료를 시작하고 치료를 유지할 수 있을지 사전에 충분히 생각 시게 해서 진료를 시작할지 

결정하게 해드립니다.

심장검진 이후 진단명과 예후에 대해 설명하고 또 그 기전과 병이 진행하면 생길 수 있는 임상증상을 미리 인지시켜드리고 검진 시 매번 드는 

비용과 심장약의 가격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검사해야 되는 비용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그럼 이건 먹어도 되나요?”, “심장약 먹으면 

신장 나빠진다던데?”, “그럼 산책은요?” 등의 질문에 다시 답변을 드리게 되죠.

시간은 계속 흐르고 뒤에서 기다리시는 보호자님은 짜증을 내게 되는 일도 간혹 생깁니다. “뭐 이렇게 비싸요?”, “사람보다 더 비싸네”라는 말도 

자주 듣게 되고요. 그런데 이렇게 진료를 본 보호자님들은 재진율이 매우 높고 심장약도 거르지 않고 매번 타가십니다. 심장 진료 보시는 대부분의 

원장님들이 저와 비슷한 생각이나 일을 겪으시지 않으시나요? 앞으로도 반려동물의 심장병은 줄어들지 않고 노령견이 늘수록 더욱 늘어날 것을 

알고 계신다면, 선배 수의사님들께서 심장 사상충에 대해 몰랐던 보호자를 교육해 모든 반려인들이 심장 사상충을 당연히 예방해야 된다고 

알게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저희 임상을 하는 일선의 수의사들이 심장병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호자교육을 하고 그 교육내용이 퍼져나가고, 또 

두근두근 하트 체크 캠페인 같은 행사를 통해 심장병에 대한 오해 없는 진실을 전달해서 심장병의 조기검진을 통한 관리의 중요성을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체크 캠페인의 캐릭터 ‘하티’



“BI-BLE”은 수의사를 위한 학술 정보지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10 (남대문로 5가,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16층)

한국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대표전화: 1811-7227

BI-BLE

KR-CAN-0052-2021

BI-BLE 뉴스피드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베링거인겔하임 BI-BLE

2021하트박스를 신청하세요!

QR code 찍고 무료로 
하트박스를 신청하세요!

2021 하트박스 구성
1. 구성 하나 : 보호자 교육용 2022 탁상 캘린더

2. 구성 둘 : 보호자용 심장병 설명서 50매와 거치대

3. 구성 셋 : 심장병 설명용 테어 시트

4. 구성 넷 : 보호자 대상 심장병/심장검진 컨텐츠 동영상
(기존 동영상(성우 더빙 들어간 것) / 1분 동영상 / 풀영상 / 범퍼 영상 다운로드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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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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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료로 하트박스를 받는 방법 2가지

- 베링거인겔하임 영업팀에게 문의하기

- 좌측의 QR code를 찍고 신청서에 
직접 수령처를 입력하기


